
女性硏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9 No. 2 pp. 83~118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정원 **

초 록

본 연구가 주목한 엄마대학원생은 엄마와 대학원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는 여성으로 그동안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 - 육아 양립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엄마대학원생은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힘을 

두고 대학원생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경합하는 역할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우선, 대학원생인 엄마로서 생산과 재생산의 딜레

마, 우울감과 자격지심, 모성비난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나쁜 엄마라는 

모성비난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자책감도 공부하는 엄마

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음, 엄마인 대학원생으로서 대학

원동료와 교수의 이해부족을 대면하게 되고, 대학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상이한 

시간체계를 살고, 엄마대학원생의 젠더수행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에서 모성성의 

소외를 경험한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국외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분과 유사점도 

있지만, 국내 대학원 교육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경험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엄마대학원생, 학업-육아 양립, 현상학적 연구

Ⅰ.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 대중매체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엄마 대학원생’, ‘스터딩 맘’, ‘공부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1 ) 그리고 신문 등의 매체에서 엄마대학원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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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워킹 맘’과 ‘전업 맘’ 그리고 ‘대학원생’의 교집합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 

엄마대학원생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평균 

첫 출산연령과 대학원생의 연령에 관한 통계로 간접적인 추측만이 가능하

다. 2014년『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

의 수는 총 15만 9천여 명으로 보고되었다.3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0 .73세인데, 이를 초과한 여성 대학원생

의 수는 8만 7백 명으로 전체 비율의 50 .5% 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 여성

이 첫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시기와 대학원 재학시기가 겹치는 것이다. 이

렇듯 유자녀 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아직 이들의 문제를 학계의 연구로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유자녀 여성대학원성의 학업-육아 양립을 지

원하기 위한 학칙이나 지원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4 ), 이에 관한 연구

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5 ) 

그렇다면 정부는 엄마대학원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유자녀 대학

원생은 학생, 여성, 어머니이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들을 인적자원 육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

지는 않는다(한국연구재단, 2014). 다만,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서는 가임기

의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여

기서 엄마대학원생은 ‘가임기의 여성’과 ‘고학력 여성’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학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이지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정책

의 대상으로 엄마대학원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한국여성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2014). 

1 ) 경향신문(2015. 01. 16), 국민일보(2014. 06.09), 여성신문(2014. 04. 05), 중앙일보(2014. 06. 26), 
한국대학신문(2014. 12. 14), 한겨레 신문기사(2014. 05.09) 참조

2 ) 여성주의 저널 일다(2015. 02. 04)
3 ) 휴학생의 수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4 )「임신 ․출산 ․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1년의 휴학을 

보장하고 이를 총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존재함. 
5 )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기혼여자대학원생의 다중역할수행 경험에 대한 김은하 

외의 연구(2008)에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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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 안에서 엄마대학원생이 직면한 학업-육아 

양립의 문제는 개인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지는 경향

이 더 크게 나타난다. 몇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후 인터넷 

댓글을 통한 공감여론도 조성되었지만, 대체로 엄마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학생이 아이를 낳았다’거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는 욕심쟁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한다’와 같은 비난성 여론이 

더 우세했다.6 ) 이런 비난의 기저에는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도 

있는데 ‘팔자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7 )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고학력

여성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는 특정시기에만 출산이 가능하고 그 시기가 대학원 재학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 대학원생은 출산을 유예하거나, 학업

과 육아를 병행하는 선택 중 하나를 택일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여성 

대학원생이 이러한 맥락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여성대학원생의 학문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의 맥락에 

관한 연구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자녀양육의 병행과정에서 무엇을 경

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엄마대학원생이 경력추구의 맥락 속

에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엄마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무엇을 경험하는가?

6 ) 각주1의 기사 참조.
   경향신문 기사‘ 전쟁과 배려사이... 한국에서 스터딩맘으로 산다는 건’에 대한 네이버 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2& oid=032&aid=000
2563226 (2015. 02. 22 검색)

7 ) 위의 경향신문 기사 댓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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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에서는 여성의 학계

진출 증가, 학계의 젠더편향, 여성의 학업-육아 양립 이슈 등에 대한 현상

을 탐구하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적 미비, 그리고 학계에서 여성이 

여러 역할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려는 학문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K uperberg의 연구(2009)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원에 등록했던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서의 모성

(m o therhood)에 대한 인구학적 관점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

러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가

능성이 증가하였고, 절반 정도는 대학원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것이

다. 이런 인구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K uperberg는 대학원생을 위한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휴학)의 제도정비와 자녀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

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인구집단으로서 엄마대학원생의 수

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개입을 

제안한다. 

A ndres의 연구(2004)는 ‘학계에서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은 여성이 선호에 

따라 학문경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반박한다. A ndres는 

대학원생 46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교육, 연구역

량 등에서 비슷한 위치나 선호를 보이는 남녀대학원생을 비교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는 가족계획과 이동성 측면에서 남녀 대학원생의 인식 차이가 유

의미함을 보여준다. 여성 대학원생은 남성에 비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에 대해 A ndres는 학계의 분위기와 문화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학계

에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이 여성의 비선호때문이 아닌,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 때문임을 밝힌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여성의 수가 더 많을까?  

M ayer와 T ikka의 연구(2008)는 미국과 노르딕 국가(핀란드, 스웨덴)의 학계

에서 박사과정에 대한 학비감면과 생활비지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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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정책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가진다. 이 연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두 국가군의 학계 젠더편향을 비교한다. 노르딕 국가는 미국에 비해 

가족친화정책이 사회적으로 더 잘 만들어져있어 학계의 젠더편향이 미국에 

비해 덜 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과 노

르딕 국가의 학계에서 젠더 편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친화

정책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여도, 학계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제반 조건들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 때문에 여성이 불리함을 겪어 

젠더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와 제도 너머의 문화는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위의 연구결과는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 T illm ann의 연구(2011)와 Schneider

의 연구(2008 )의 연구를 통해 상세히 드러난다. 먼저 T illm an n은 자신의 

경력과정을 소개한 자전적 문화기술지에서 대학원 과정, 학계의 구직시장,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신이 왜 자녀출산을 보류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

지를 보여준다. 박사학위를 받고 구직에 성공해도 종신교수직을 받기위해 학

문적 생산성 증명에 열심을 기울여야 했던 삶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쓸 

에너지와 시간은 제한적이었다. 학문적 생산성은 증명하였지만, 생물학적으

로 출산이 가능한 시기는 멈추어있지 않았다. 자녀가 없는 부부로 살며 행복

함을 느낄 수 없다는 연구자의 배우자로 인해 ‘자녀가 없는 이유로 쉽게 이혼’

을 하게 되었다. 그 배우자는 자녀를 둘 가진 여성과 재혼하여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계의 경력과

정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적응하고,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엄마인 자신 안에 학습되고 주입된 엄마 역할의 고정관념을 성찰한 

Schneider의 연구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유아기의 자녀와 주 5일 떨어져 지

내며 학업에 집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녀를 떼놓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

한 자기 내면의 죄책감과 주변사람의 비난의 메시지,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학업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힘겨루기 등이 소개된다. 특히 애착이론, 어머니 주 양육자 모델의 

메시지에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성찰한 부분은 젠더 고정관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불리한 현실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이 특정 시기, 인구집단, 사례에 집중한 것과 달리 M a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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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m an의 연구(2007)는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여성

이 경험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불리함, 차별, 부담 등을 소개한다. 이 과

정에서 여성대학원생에게 사회적으로 여성은 자녀를 낳아야하고 길러야 한

다는 통념과 학업과 어머니 역할 수행이 동시에 수행되기 어려운 제도적 구

조가 여성대학원생의 직업적 성취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밝힌다. 특히 

엄마대학원생이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두 개의 몸 이슈(tw o body problem)

를 경험하고, 학업 - 육아 양립을 지지해줄 멘토나 제도적 지원도 매우 제한적

인 현실을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엄마대학원생

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 학계에서 젠더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고찰들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엄마대학

원생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엄마대학원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

현황과 같은 통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학업-육아 양립경험이 어떠

한지는 김은하 외의 연구(2007)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엄마인 대학원생은 

주변체계의 지원을 획득하지 못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보

고한다. 이런 결과는 우리사회가 여성대학원생에게 요구하는 기대들이 모

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드러낸다. 사회는 고학력 여성에게 경력을 포기하

지 말고,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이 되라고 말한다. 동시에 저출산을 극복하

기 위해 출산을 장려한다.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터는 차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임신순번제를 따라야 한다. 직업경력을 추

구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주는 반복적

인 메시지는 상호공존이 어려운 내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8 ) 

이에 본 연구 엄마대학원생 학업-육아 양립의 경험에 주목한다. 이는 국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롭게 등장한 인구집단인 ‘엄마대학원생’

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맥락에서 고

학력 여성이 요구받는 경제적 생산과 생물적 재생산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8 ) 이것들은 부정금지의 언어 형태를 가진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looser’취급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면, 불이익을 각오해라” 와 같은 상호모순적인 메시지는 사방에서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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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들에서 보편적 본질을 이끌어내어 

기술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또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홍현

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고미영, 2012). 인식과 의미에 

주목하는 만큼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둔다. 과학만능주

의를 경계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전통적 철학으로의 회귀’, ‘판단중지

(epoche)로 대표되는 전제(p resupposition )하지 않는 철학’, ‘의식의 지향성

(in tentionality  o f consciousness)’, 그리고 ‘주체-객체의 이분법 거부’가 현상

학이 서있는 철학적 기반이다 (C resw ell, 2007). 

그렇다면 본 연구는 왜 현상학적 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집단은 엄마대학원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마대학원생

은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업과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

하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생활실태나 특성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가 없

다. 따라서 엄마대학원생의 대학원생 역할 수행과 엄마역할 수행 경험의 상

세하고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본 연구로 하여금 질적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엄마대학원생 당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C resw ell, 2007). 또 그 경험은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마이며 대학원생으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험을 가진 엄마대학원생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표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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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학위 과정 등록 여부 자녀 수 자녀연령 전공 휴학기간

A 33 박사수료 등록 1 3 인문계 -

B 34 박사수료 등록 2 4/3 이공계 -

C 34 박사과정 등록 1 2 예체능 1년

D 34 박사수료 미등록 1 3 인문계 5년

E 36 박사수료 등록 1 4 사회계 -

F 37 박사수료 등록 1 2 인문계 -

G 40 박사수료 등록 2 7/4 사회계 1년 6개월

H 37 박사수료 미등록 2 9/7 이공계 6개월

I 38 박사수료 미등록 1 2 사회계 2년

J 29 박사수료 등록 1 3 이공계 6개월

K 29 박사수료 등록 1 8 개월 이공계 3개월

L 34 박사과정 등록 1 4 사회계 -

M 37 박사과정 등록 2 7/3 예체능 2년

N 30 석사과정 등록 1 3 사회계 6개월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전공분야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부모학생조합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코스워크와 연구 

프로젝트, 대학원 동료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양상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공계 대학원생은 프로젝트 

참여를 중심으로 대학원 생활이 진행되어 임신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이 

동료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적 문헌 연구 위주로 진행되

는 인문계의 경우 임신 ․출산이 대학원 동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문계 3명, 이공계 4명, 예체능계 2명, 사회계 5명을 부모

학생조합을 운영하는 A대학교와 B대학교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하

였다. 

2) 면접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엄마대학원생이 학업-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면접질문을 아래

와 같이 반구조화하여9 )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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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질문 : 나이, 성별, 자녀 수, 자녀 나이, 전공, 학위 과정, 휴학 여부 및 

기간 등

∙연구질문 : 엄마대학원생이 학업-육아 병행과정에서 무슨 경험을 하는가?
  - 학교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특정 고정관념적인 역할로 행동하기를 바란

다고 느낀 적이나 소외감을 느낀 경험

  - 학생과 엄마로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험

  -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며 자녀를 기르는 여성으로 느낀 성차별적 경험

3)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는 심층면접(in- dep th  in terv iew )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면접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

이 연구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태

도를 견지해 대부분의 경우에 1회의 면접에서 풍성한 경험과 이야기들의 

수집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과 의미는 

추가면접과 SN S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보완하였다. 면접을 진행하면

서 연구자는 엄마대학원생의 경험 속에 드러난 공통점과 전공별 차이, 개인

차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  번째 면접자를 면접한 이후에 수집되는 자

료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 자료의 포

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4명의 더 면접하여 총 연구참여자가 14명이 되

었다. 한편, 면접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지정하는 곳을 위주로 하여 조용한 

커피숍, 공공장소의 로비 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하였

다. 대화의 내용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M ustakas가 제시한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1994). M oustakas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연구하

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고,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의 

9 )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발견을 통해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것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여성의 억압적 경험에 

대한 Bartky의 현상학적 연구(1990)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중구속’, ‘성차별’
의 프레임을 반구조화한 면접질문 구성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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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만든다, 셋째, 각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며(ho rizona lization )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을 나열한다. 넷째, 진술을 의미 단위(m ean ing  un its)  

혹은 주제(them es)로 묶어낸 후,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과(tex tua l 

descrip tion), 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structura l descrip tion)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현상에 대한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혼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기술함으

로써 경험의 본질을 보여준다. 

 4) 연구자의 선이해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도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현상학

적 연구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전제와 가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C o la izzi, 1978). 괄호 치기(b racketing) 혹은 판단중지(epoche)를 통해 현상

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거리두기를 시도한다(C resw ell, 2007).  본 연구자는 

2012년 2월부터 부모학생조합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엄마대

학원생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학업단절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자녀를 동반하여 학내 시설을 이용하며 자녀를 동반 이용자가 고

려되지 않은 학칙이나 시설이용 지침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un in tended  

d iscrim ination)과 배제를 경험(exclu sive experience)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내 부모학생모임의 조직을 통한 항의방문, 신문기

고, 서신전달, 정치인 면담 등의 권익옹호활동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에

서 연구자는 부모학생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측면의 근거

들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교육통계』

와 각 대학의 통계연보들에서도 대학원생의 기혼여부를 비롯한 엄마대학원

생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가와 대학이 정량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정성적 연구가 부

모학생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본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이런 특성들이 연구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

고 연구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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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

1. 공부하는 엄마의 사정(事情)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엄마로서의 경험은 경력

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여성전문직 혹은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과 유사한 

맥락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경제적 보상을 유예한 집약적인 정

신적 노동을 수반하는 학문의 과정은 ‘엄마 됨’이라는 과업과 조우하며 워

킹맘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생물적 재생산과 학문적 생산 과정의 첨예한 대립, 이 과정에서 비롯된 

우울감과 자격지심, 주변인과 자기 자신의 모성비난으로 구분되어진다. 

1) 생산과 재생산의 딜레마: 학업에서의 낮은 자기효능감

엄마대학원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재생산하고, 학문적으로는 연구

의 결과를 생산하는 과업에 참여한다. 인간을 재생산 한다는 것,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일정기간 생물학적으로 온전치 못한 존재의 생존을 책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원의 수업과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

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사용의 전면적인 재조정, 또 자신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A , G , D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과 그로인해 자신이 낸 

학문적 성과물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인식에 대해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결과물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

여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연구참여자 G는 자신의 가치를 인

정하거나 증명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서술

하였다. 연구참여자 D도 가정과 육아가 공부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며, 주변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도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내가 그 전에 120을 쥐어짜서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50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아이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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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내게 주어진 물리적 절대적 시간이 없어진 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그 전에 하던 것을 생각하고 결과물

을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고 이걸 결과물이라고 어디 들고나가야 되나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A>

“음 지금 되게 힘든 것 중의 하나는 되게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게 되게 힘든 거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고 못해도 그건 내 탓이고 잘해도 내 능

력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자꾸 시간

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거죠.” 

<연구참여자 G>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그런 체

력도 확보할 수 없고. 항상 불리하죠. 저한테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게 그렇게 느

끼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그냥 제가 뒤쳐진 인간이

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죠. 알게 모르게 느끼게 해주죠”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A , G , D는 공통적으로 육아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공부에 사용할 물리적 자원의 제한과 제한된 자원으로 학업을 수행한 결과

에 대한 자기 자신과 주변의 평가로 인해 부끄러움, 자존감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생애를 통해 학

업성취도가 매우 높았고, 정체성의 큰 영역을 학습과 관련해 형성해온 한국

의 연구중심대학교의 구성원인 엄마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육아와 함

께 받아들여야하는 새로운 과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우울감과 자격지심 : 정서적 무력감 

출산 후 일정 시기 동안 엄마대학원생은 신체에 대한 회복과 함께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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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엄마대학원생은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

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경력을 쌓아가는 주변 사람에 대한 비교, 여

성에게 주양육의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 등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느끼는 울화, 분노, 소외감이 자신이 몸담고자 한 

사회인 학계로부터 아이를 동반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서 비롯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3년 동안 연구를 중단

하고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르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

기고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해 자신이 분노하고 자격지심을 느꼈던 경

험을 소개했다. 이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어도 ‘잘 나가는 사람’과

의 비교를 통해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참

여자의 경험에서도 이런 모습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연구참여자 G는 남편

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해온 업(業) 그들에게 그에 걸 맞는 직(職)을 부여하

는데 비해, 자신은 육아와 함께 학문을 지속해왔지만 박사수료생이라는 현

재의 신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을 드러냈다. 한편, 연구참여자 I는 

박사수료 후 출산하였고, 출산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거의 대부분 감당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화가 난 자신을 발견한다.1 0 ) 연구참여자 I는 자신

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을 쓰도록 훈련받아 온 자신이 자신의 발

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활동과 분리되어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또 여성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1 0 )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알 수 없는 상태는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무기력

(powerless)과 맥이 닿는다(G lenM aye,2003). 또한 Bartky는 여성이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본 연

구자는 이런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N의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알 수 없는 상태가 자기

발전에서 소외된 것과 무력감의 경험을 보여주는 발견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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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 저는 분노, 그리고 소외감. 뭔가 나 자신과 나의 어떤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사회가 있잖아요. 학계라는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 너는 부적절

해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공부하다말고 애 키우고 있을 때에는 뭔가 좀 눌리고 주눅 들고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우울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나는 엄마 

역할도 해야 하고 학생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차라리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연구참여자 G> 

“요즘에 애한테 화를 많이 내니까 저 정말 답답한 건.. 저 애는 정말 [너무 

가여운거에요].. 제가 좀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이 뭔지 원인을 알았

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좀 바꿔본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막 화가 났다가 쳐졌다가 되게 좋았다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이게 내가 애

한테 화가 난건지 아니면 애 아빠한테 화가 난건지 나한테 화가 난건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I>

3) 모성비난과 자책감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은 직(職)이 없이 업(業)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대학원과정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은 지적노동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지적유희에 대한 비용지불로 여겨질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런 대학원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엄마대학원생에게 특히 더 불리하

게 작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엄마대학원생은 가족과 주변 

지인에 의해‘자녀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아이보다 공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로 평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시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직장인도 전문직도 아니며 소

득도 없는 자신이 아이를 제쳐두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은 경험을 소

개한다. 이는 연구참여자 A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학업에 더욱 전념

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면 자녀는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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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시부모를 설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도에 대해 연구참여자 A의 시부모는 연구참여자 A를 대

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뒤로 제쳐놓은 엄마로 묘사하는 것은 

모성비난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A자신이 스스로가 나쁜 엄마라는 위

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F는 보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남편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서 ‘공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자녀보다 더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의 방식으로 모성이 비난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N의 경험은 엄마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대리양육자

에게 맡기고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의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N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로부터 어린 

자녀를 두고 복학하는 것에 대해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

는 나쁜 엄마라는 비난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N 은 

오랜 기간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였고, 지인과도 관계가 단절되었다. 

엄마대학원생이 공부를 위해 엄마 역할을 대리양육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

한 모성비난은 대학원에서의 공부라는 일이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주 양육부담을 여성이 져야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관습적으로 성역할을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압박감과 자책감에서 자유

롭지 못한 모습도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E는 ‘엄마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라는 관습적 사고에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

준다. 

“시부모님은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이 키우는 것까지 완전히 

뒤로 제쳐놓고 하냐. 니가 지금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냐? 니가 전문직이냐? 

그것도 아니고 뭐 신분이 되게 불명확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져야하는 

심리적 부담도 컸고, 좀 우울하더라고요...사회에서 되게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A>

“남편 같은 경우도 ‘당신이 좋아서 하는 공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린이집에 지금 0세 반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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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오래있어요. 다들 한 시간만 있다가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언제 선생님

하고 대화하다가 **가 그나마 적응을 잘해서 선생님 조금만 더 길게[맡겨도 될

까요?]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이 ‘저는 어머니 그러실 줄 아셨어요. 어머니

는 공부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은 당신은 엄마

인데 왜 공부를[하느냐는 거지]” <연구참여자 F>

“공부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거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막 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막 비난하고. ...최소한 두 돌까지는 네가 옆에 있어줘야

지 공부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연구참여자 N>

“엄마로서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압박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왜 어린이집에 저렇게 오래까지 

맡겨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죄스럽다고 느낀다고 해야 하나..”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속에 나타난 주변인들과 연구참여자 자신이 가진 

‘어머니상’은 자녀양육의 주된 행위자이며,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녀

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엄마대학원생이 일로

써 하는 공부는 이 어머니 역할을 대리양육자에게 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워킹맘과 달리 엄마대학원

생의 노동은 당장에 경제적 결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

서 엄마대학원생은 육아와 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모성에 대한 

비난과 사회가 이상화한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내면화한 자신으로부터의 자

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2. 엄마인 대학원생의 사정(事情)

엄마대학원생이 엄마라서 겪는 사정은 대학원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인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마대학원생의 경험 속

에서 그녀들이 엄마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거나 배려 

받은 흔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엄마라는 개인적인 역할로 인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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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으로의 역할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주변의 이해부족, 질타, 학업세

팅과 육아세팅의 시간체계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어려

움, 학문의 공간이 배태한 몰(沒)젠더성으로 인한 모성배제의 모습이 나타

난다. 

1) 주변인의 이해부족 : 대인관계에서의 무력감

엄마대학원생은 교수와 대학원동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엄마인 자신

에 대한 주변인의 이해부족을 직면하게 된다. 주변인의 이해부족은 엄마대

학원생의 학문적 자질, 태도, 성과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해부족의 결과와 영향은 긍정적 형태를 띤 것이 아니며, 엄마대학원생 자신

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여기서 엄마대학원생은 ‘어떻게 해볼 도

리가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주변사람들에 대해 방어

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 와 C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엄마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참여자 A는 자

신이 연구조교로 도운 교수와 학술논문 공동투고 작업을 하였다. 시기를 조

정하여 출산 전에 논문을 투고하였는데, 연구참여자 A가 출산한 후에 이 교

수는 연구참여자 A에게 서둘러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을 종용하였다. 이런 

조언은 연구참여자 A가 이해하기에 자신에 대한 교수의 애정과 호의로 해

석되는 부분이었지만, 자녀를 갓 출산하였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는 

형편에서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재촉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과

적으로 해당 교수와의 학문적 교류가 중단되었다. 연구참여자 A의 경험 속

에 드러난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과 대학원생이 최소한 증명해야할 학문

적 성취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가진 분이었다. 그러나 엄마대학원생을 대학

원생으로만 인식하고, 엄마로는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엄마대학원생의 연구

자로서의 자질, 학업적 성취에 대한 평가가 엄마인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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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GIS[강의연구지원조교]도 도와드렸던 교수님인데 되게 서운하게 멀어

져버렸어요. 제가 요즘도 계속 좀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그분이

랑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게을러가지

고 안하냐. 빨리 졸업해서 이러면 너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

를 하시니까... 그냥 게을러서 뒤꽁무니 빼는 아이쯤으로 낙인찍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동료대학원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엄마대학원생은 엄마인 자신에 대

한 이해부족에 직면한다. 그것은 지금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상황은 본인

의 선택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과 

비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대학원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나 업무에 참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특히 이공계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공계 대학원은 프로젝트를 중

심으로 한 실험과 연구를 중심으로 대학원생활이 흘러가는데, 학업과 함께 

육아를 양립해야 하는 엄마대학원생의 사정에 대한 동료대학원생의 고려가 

부재할 경우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참여 태도에 대한 비난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J는 전형적인 이공계 대학원 환경에서 직장처

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연구실 동료들은 엄마대학원생이 자녀보육과 관련

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엄마대학원

생이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동료에게 부과하였거나 차질을 빚은 것

이 아니지만, 동료들이 연구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엄마대학원생은 동일

하게 연구실에 있지 않았다는데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 간에 더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애기를 낳지 않은 결혼한 

사람은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봐 애 낳는 거 미루

면서까지 이렇게 [공부에] 올인 하잖아. 넌 대신에 애를 가졌잖아. 그럼 네가 

이걸 늦게 하고 좀 못하는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한 결과잖아 이런 시선.“ 

<연구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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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은 이제 [엄마와 대학원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투입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단 생각은 많이 하죠. 사람들이 좀 편협한 게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안 그럴 건데 쟤는 일찍 가네? ...자기 맘에 안 드니까 그걸 뒤에서 욕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G는 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의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이해부족

의 이유를 대학원생에 대한 기대, 학생의 본분에 대한 이해 속에는 엄마는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는다. 그래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해서 마치 ‘엄마

가 아닌 것처럼’성과를 내고, 엄마의 흔적을 지우고 행동할 것에 대한 무언

의 요구에 직면하고, 엄마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전문 연구자가 되길 원

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전문적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지적한다. 

 

“엄마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한다 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학생 본분을 다해야지 엄마든 아니든 어떤 상태에 있던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성과를 내고, 

생산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엄마인걸 드러내는 것 되게 unprofessional하다

고 하고” <연구참여자 G>

한편, 연구참여자 F는 제도적으로 학업-육아 양립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것과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데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한다. 

그로 인해 학문적으로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

움을 나타냈다. 한편, 연구참여자 F는 코스워크 과정에서 수강했던 수업의 

중년 여성교수를 통해 현재 경험하는 학업-육아 양립과정에 대해 관조적으

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에 대한 조언을 통해 격려를 경험하였다. 또 이 교

수의 학문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글을 발전시켜 학술저널에 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애기 데리고 갈 수 없는 것? 그런 모성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애기 낳고 키우는 엄마 학생들에 대한 인식? 교수님이나 학생동료들의 인식?

[에서 차별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 인식이 교수님도 나는 [학문적으로 나를] 

좀 push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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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 ***교수님 수업을 지난학기에 들었는데 [그 교수님]아시죠? 그 때 

세미나. 그래도 그 분은 인식이 깨어 있더라구요. 그 분은 지난 학기에 그러더

라고요.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고 다 지나간다고. 다 기억이 

나. 제 페이퍼 썼는데 어떻게 해봐 뭘 좀 해봐 이거 그냥 냅두지 말고 해보라고. 

그리고 학기가 지나가고 봄이 되었는데도 어디 학회에 이거 다듬어서 발표해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지도교수님이 아닌데도. 우리 지도교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애 보느라 바쁘겠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여유가 없는 교

수는 학생을 끌어주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만 잘나서 교수가 된 

사람들은 공동체나 사회의 어떤 홍익정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마인드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의 경험은 연구참여자 A의 경험과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두 연구참여자 모두 교수와 상호작용을 하였고, 상호작용한 교수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데서 유사하다. 그러나 결과

는 매우 상이하다. 연구참여자 A는 해당 교수의 엄마인 자신에 대한 이해부

족 속에서 게으른 연구자라는 평가를 듣고, 교수와 학문적 교류의 단절하였

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F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 교수를 통

해 모성을 가진 여성 연구자의 대학원생 시기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받고, 

교수의 조언을 따라 수업의 결과물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두 

사례는 모성초기의 엄마대학원생이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vu lnerab le)  

상태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모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예시가 됨을 알 수 있다. 

2) 상이한 시간체계 : 대학원과 어린이집의 경합

엄마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

할 대리양육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양육은 가족의 지원, 개인

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그리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통해 공급

받게 된다. 연구참여자 N은 남편과 시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 N의 최대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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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을 때까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양육하였

다. 대학교수인 시부모님은 연구참여자의 학비와 부대비용을 후원하는 것

과 함께 주말보육도 담당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에서는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엄마대학원

생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대학원생의 학업경험은 주

변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시간과의 싸움, 학업

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기대치를 재조정하는 과업이다. 주변의 지지와 후원

으로 인해 비교적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연구참여자 N이 지적하는 ‘연속

적으로 공부할 시간에 대한 간절함’은 대부분의 엄마대학원생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요소이다.

“아침에 딱 와서 만약에 그 논문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이해할 때까

지 계속 집중해서 이 식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4시가 되면 이제 신데렐라

가 되는 거죠. 나는 한 13번까지 밖에 이해 못했고 14번을 아직 드라이브 하지

도 못했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니까. ... 이게 완전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연속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완전 너무 절실해요.” <연구참여자 N>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대학원생은 연속성 있게 공부할 시간에 대한 욕구

표현은 오히려 드물게 드러난다. 핵가족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감당하는 일반적인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과 어린이집 시간체계가 매끄럽

게 연동되지 않는데서 오는 시간단층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야 하기 때문

이다. 연구참여자 E는 코스워크 중 대부분의 오전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

하고, 오후 수업이 2시에 시작해 5시에 종료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는 자

녀를 어린이집에 9시 전후에 등원시키고 오후 5시 전후하여 하원 시켜야 하

는 엄마대학원생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L은 갑작스런 저녁일정과 숙박이 필요한 학술행사가 자녀를 양육하

는 엄마대학원생의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럽다고 밝힌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 “애 때문에 안 돼? ”라고 

묻는 주변동료들의 반응을 어려움으로 인식한다. 연구참여자 H의 사례는 

토요일 오전에 연구실회의를 진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에서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육아의 부담,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는 부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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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육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문화에서 남편에게 주말보육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엄마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정에 불화가 반복되었던 연구참여자 H의 경험이다. 

“수업 듣는 시간 자체도 아침 아홉시, 아니면 두시 너무 딱 정형화 되어 있어서 

열시나 열한시에 시작하면 [아이를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학교에 오기] 훨씬 더 

조금 편할 수 있고, 오후 수업도 열두 시나 한 시에 시작하면 좀 더 빨리 끝

나니까 애들 하원 시키는 것 훨씬 도움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죠.... 너가 애 키우면서 학교 다니는 건 너의 

선택인거고... 그걸 못 해내는 건 너 스스로의 못남이다.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

들과] 똑같이 연구실적을 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연구참여자 E>

“저녁에 뭐 해야 하는 거. 답사가고 프로젝트 출장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또 불시에 뭔가 다 같이 저녁 먹으러가지, **씨는 안 돼 애 땜에? 그

게 먼저 가 편하게~ 이런 게 아니고 애 땜에 못가? 이게 뉘앙스가 엄청 틀린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도 쟤는 애 땜에 맨날 일찍 가가 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연구참여자 L>

“토요일 아침에 밥을 해놓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집이 개판이 되어 있

고 신랑은 화가 나 있는 거에요. 항상 매주 토요일은 싸우는 날. 그래서 그러면

서 너무 양쪽에서 교수는 집으로 칼 퇴근 하니까 집에 가서 내가 일을 다해오기

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났었거든요. 일을 해서 애

들 챙겨서 나오고 그걸 2 년 하다 보니까 내가 50키로에서 45키로가 된 거야.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싸움은 계속 되고 교수랑 사

이는 괜찮았죠. 교수니까 제가 잘 [태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온갖 병

이 다 온 거에요. 살 빠지면서 장염에 위경련에 자궁에 뭐. 원래 되게 낙천적이라

서 잘 그렇게 안 되는데 너무 놀라고 다리도 부러지고 암튼 온갖 병이 한 번에 온 

거에요. <연구참여자 H>

엄마대학원생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시간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학원의 시간체계와 어린이집의 시간체계가 그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두 시간체계는 공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작동 상

에는 충돌과 간극이 존재한다. 엄마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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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며 경합하는 두 개의 상이한 시간체계가 만들어낸 시간단층을 해결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비난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 연구참여자 E와 L은 아이에게 집중했을 때 대학원 동료로부

터 듣게 되는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한편, 연구참여자 H 의 경험은 대학

원의 시간체계에 집중했을 때 경험하는 가족 내 불화와 갈등의 양상을 보

여준다. 

3) 몰젠더적 공간의 모성배제

엄마대학원생은 임신시기와 출산 후 수유기, 그리고 자녀와 동반하여 학교

를 방문했을 때 모성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공계를 

비롯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전공에 실험실 등에서는 임신 중인 대학원생

에 대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내에 모유를 유축하기 위한 공간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엄마대학원생은 화장실과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승용차 안에서 유축을 

하는 등 유축공간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우린 실험이 화학약품 되게 많이 만지거든요. ..선택권이 없어요.... 직접 

연구자가 실험을 처지하고 해야 하니까. 불평을 하면 나는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니까. ” <연구참여자 J >

“화장실 옆에 작은 공간이 있는거야. 두들겨봤어 뭐하는 데인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쉬는 한평 두평짜리 공간인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상황으로 유축해야 하는데 전기콘센트가 없는데가 있으면 해도

될까요 하니까 불쌍하게 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 세시에 끝나면 

30분 유축하고. ...” <연구참여자 F >

“[공간이 유축에] 너무 적합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완모[완전 모유수유]

하고 싶었는데 3 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4 개월째에 유축기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에 유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 그러고 제가 실험이 막 바쁘고 

이럴 때에는 유축 급하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게 일이니까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벽돌처럼 된 상태에서 뛰어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젖이 확 준거에요. ” <연구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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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J의 사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침의 부재를 나타낸다. 

한편, 연구참여자 F와 K의 경험은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실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공간의 몰젠더성이 모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I의 경험은 수유공간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용도에 적합한 방식

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엄마대학원생

에게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I는 ‘수유실’이

라는 명패는 달려있지만, 전혀 수유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통해 대학원 

사회가 자신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메시지로 인식한 

경험을 소개하며, 그것을 상처로 인식했다고 밝힌다. 유사한 경험이 연구 

참여자 B와 E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E는 학생인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죄인취급’을 받는 느낌

이 들었다고 밝힌다. 이 느낌은 연구참여자 B의 주관적 인식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대학교수인 부친의 영향으로 대학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 B의 생애과정을 고려했을 때, 자기연민이나 열

등감으로 위축되어 느끼는 자격지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학

이라는 공간이 몰젠더성을 배태함으로써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함께 대학이라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시각 

역시 아이를 동반한 여성,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연구참여자 E도 휴학계를 내기위해 자녀

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주변의 비우호적인 시각을 느꼈다고 

기술한다. 

“수유실이 휴게실이랑 붙어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여기서 수유가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애를 낳고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불편한거에요. 청소도 

안 되어있는 공간이고... 정말 말 그대로 공간만 있는 거에요. 애 낳고는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애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애 크고 나오라는 걸 봐서는 한 2-3년간은 집에서 애나 보세요라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연구참여자 I>

“[아이들 용]시설이 있고 없고 보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에게 더 주목

이 되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애들 데리고 거길 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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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 왜 애를 저런 데에 데리고 오나 그런 시선, 인식이 힘든 것 같아요. 

[학교]오면 죄인 취급받죠.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학생이어서 학생인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 왔는데 마치 애 엄마가 왜 학교 식당에 와가

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 이런 눈총.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B>

“언제인가 내가 휴학계를 내려고 학교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온 애들

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기띠 

맨 여자가 왜 학교를 저렇게 돌아다닐까 신기한 눈초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상적이지 않다는 내용인거고, 학교에 사실 애를 데리고 와서 얼마든지 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어디에 애를 풀어놔야할지 풀어놓을 데도 없고 데리고 오면 

그야말로 정말 민폐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민폐녀가 되는 건 괜찮은데, 

애가 민폐애가 되니까” <연구참여자 E>

위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임신을 하고, 모유 유축

이 필요하며, 자녀를 동반한 여성대학원생의 모성에 대해 맹목(盲目)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 공간,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하며, 이런 

몰젠더성으로 인해 엄마대학원생의 모성을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 제도적 소외

엄마대학원생은 학교와 사회에서 모성보호제도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가지지 못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보육제도에서도 소외

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이런 제도적 소외를 학교시설 이용

의 과정, 대학행정, 학사제도, 실험실 환경, 보육제도에서의 맥락에서 보여

준다. 

연구참여자 D는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학교시설에서 자녀를 동반한 엄마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며, 누군가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힌

다. 연구참여자 I도 이런 엄마대학원생의 상황을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하

는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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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와서 글을 한 줄도 못 쓰고 갈지라도 아이를 맡기고 도서관을 편하

게 가서 논문이라도 검색하고 올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항상 뭔가

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반복적으로 쌓이는 논

문검색과 도서관 서가에 꽂히는 그 책들을 보며 주제를 생각해 낼 수 있고, 그

것이 누적된 결과물로서의 주제선정과 논문작업인데... 나는 도서관대 마음대

로 못가는 거에요. 내가 도서관을 갈 때조차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잖아요. 도움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

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무기력증이 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연구참여자 D> 

“제가 어디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썼더니만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대요... 가장 큰 문제는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다가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연구참여자 I >

연구참여자 C와 L은 현재와 같이 제도적 소외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된 

엄마대학원생의 상황을 외부의 ‘강제’에 의해 ‘포기’되어진 것이라고 인식한

다. 특히 이공계를 제외한 전공의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

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출산 후 연구실로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 휴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터 출산육아휴학을 보장하는 국공립대학에

서는 엄마대학원생이 자녀보육을 위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시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 1 ) 그러나 표면적 자유와 달리 궁극적으로는 자

유제한의 상태이다. 교육정책과 대학에서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에 대한 정책이 부재해 학업-육아의 병행을 위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

기 때문이다. 결국 표면적으로 자유롭게 보이는 이 상황은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과 방임이다. 여기서 엄마대학원생은 자신이 경험을 강

제에 의한 휴학, 선택지의 제약으로 인해 포기된 학업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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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서....[지금같이 엄마학생들 정책 없는 것도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쉬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일단 올 수 있게만 해주면]휴학을 할 수 밖

에 없는 사정이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자기 선택의 문제기는 한

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뭐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24개월 36

개월까지는 엄마가 끼고 살아야한다 이런 건 누가 만든, 그런 건 아닌 것 같

아요 그래놓고 24개월 쉬고 뭐 법적[휴가] 그런 거 3개월 다 쉬고 그러면 안 

그런 엄마 되는 거고 [자기 커리어나 학업에] 근성 없는 엄마 되는 거고.” 

<연구참여자 C>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럴 땐 학교에 올 수 없는 거죠.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심지어 집에 애기를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한 학기동안 계속 

이거를... 지금 놓으면 다음 하기에 복학을 못할 것 같아서 한 과목을 들어서 명

맥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휴학을 해버리면 네트워크가 떨어지고 교수님

이랑 다른 팀원들과 멀어지면 결국 복원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수업을 하나 들

어도 2-3일에 한번씩 얼굴 보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 자체를 

포기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L>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엄마대학원생의 모성보호, 학업- 육아 양립은 전

적으로 ‘교수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참여자 J는 교수의 임산부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서 자신의 임신출산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경험을 소개한

다. 연구참여자 L도 교육제도 안에는 노동제도에서 일반화된 근로자의 모

성을 보호하는 단축근무, 초과수당 지급과 같은 제도들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한다. 이 참여자들은 현재 엄마대학원생이 겪는 경험은 제도의 부재 속

에서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의해 안녕의 수준이 결정되는 열악한 상황이

라고 기술한다. 

“회사 같은 경우는 출산전휴가 출산후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공식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사실 교수재량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옛날에는 밭 매다

가 애를 낳았는데 뭘 그러냐고 대놓고 그런 얘길했어요. ... 만삭으로 왔다갔다 

실험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끝까지..” <연구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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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신하면 어쨌거나 노동법에서 하루에 한 시간 단축근무하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죠 학교는... 회사는 법적으로 기본 근로시간 

하루 8시간, 80 시간 넘으면 야근수당 줘야하고 이런 제재가 있는데 학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수님이 부르면 가야하고.. 교수의 임의 재량이에요.”

<연구참여자 L>

한편,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지위가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어린

이집 입소 대기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경험한다1 2 ). 시간강사로 세 개의 대

학에서 강의를 하는 연구참여자 C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보육시설 입소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때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대학원생으로 대학강사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최선을 다해 생활하

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G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이지만 보육시설 입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G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적으로 대리 보육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원생이라는 지위가 제도적으로도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편

적 복지제도인 보육제도를 이용하는데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특히 연구참여자 G의 경험을 통해서는 보육시설 입소의 어려움으

로 인해 대리보육자 고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신청할 때, 맞벌이 인정받으려면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 가장 많

은 시수를 강의하고 있던 학교에서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분노가 많

았어요. 대학원생 풀타임에도 그걸 해주지 않고, 전업강사인데도 해주지 않고. 

나는 정말 맞벌이하는 어느 어떤 여성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 사회를 위해

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데에서도 나의 노력이나 이런 지위가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것...”<연구참여자 C>

1 2 ) 한국은 영유아무상보육세비스가 존재하는데, 맞벌이로 인정받으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5년 1월~2월이었는데, 
2015년 5월 개편된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시스템에 대학원생 부모도 맞벌이에 포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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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면서 엄마인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배부르게 보일 수 있을 수 있

지만, 제일 지원도 못 받고, 취업한 엄마들만 재직증명서 가진 엄마들만 우선이

고 전업주부랑 똑같은 상황으로 내 몰리는 거죠. 우린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학생이라는 지위자체가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애를 풀타임으로 볼 수

도 없고”<연구참여자 G> 

Ⅴ.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가 주목한 엄마대학원생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은 제한된 시간과 물리

적 힘을 두고 대학원생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경합하는 역할갈등을 경험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우선, 대학원생인 엄마로서 생산

과 재생산의 딜레마, 우울감과 자격지심, 모성비난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이

는 엄마가 되기 이전 높은 성취도를 보여 왔던 엄마대학원생이 출산 이후 

학업과정에서 도출하는 결과물이 이전과 같지 못한데 대한 자신의 자책감, 

외부의 비난에서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또 자녀를 보육시설

에 맡기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나쁜 엄

마라는 모성비난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자책감도 공

부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음, 엄마인 대학

원생으로서 대학원동료와 교수의 이해부족을 대면하게 되고, 대학원과 어

린이집이라는 상이한 시간체계를 살고, 엄마대학원생의 젠더수행이 고려되

지 않은 공간에서 모성성의 소외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드러

난 연구실 동료와 교수는 엄마대학원생을 대학원생으로 인식한다. 이들이 

엄마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정을 가진다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오

히려 엄마라서 자녀를 보육해야하고, 보육시설에 등하원을 시켜야하고, 저

녁에 아이를 돌봐야하며, 주말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는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이해의 부족 속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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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이라는 시간체계와 어

린이집이라는 시간체계를 살아간다. 그러나 두 시간체계의 연동은 매끄럽

지 못하고 시간단층을 만들어낸다. 상이한 두 시간체계가 벌이는 경합 속에

서 엄마대학원생은 모성에 대한 비난과 대학원생의 역할 수행에 대한 비난

을 감수한다. 엄마대학원생의 경력추구 공간인 대학은 임신부를 위한 공간, 

모유 수유 및 유축을 위한 공간,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을 위한 공간

이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공간의 부재는 곧 제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런 제도와 공간의 부재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젖이 벽돌처럼 굳어 유축 할 

곳을 찾아 뛰고, 청소노동자의 선의로 유축 할 공간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

다고 밝혔다. 또 임신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실험실에서 유독물질로 

실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아예 학교에 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엄마대학원생은 자녀와 동반에서 학교에 왔을 때 경험하는 공간적 

부적절함과 함께 자신과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심리적 부

적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한 엄마대학원생은 학교와 연구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런 엄마역할과 대학원생 역할 수행의 맥락과 경험은 엄마대학원생 

자신의 말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이는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외문헌이 보

고하는 내용과 두 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힌 엄마대학원

생의 경험은 박사과정의 엄마대학원생으로 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탐색한 Schneider의 연구(2008)에서 드러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는 공

부하는 엄마라는 것에 대한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사람의 비난에서 엄

마대학원생의 상처받기 쉬운 모성경험이 나타났는데, 이런 서구의 엄마대

학원생의 경험과 본 연구의 엄마대학원생의 모성비난 경험은 유사한 경험

이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양성과정이 여성의 재생산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

아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 M ason  &  E km an(2007)이 지적한 제도적 

한계가 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국내의 여성학문

후속세대 생산과정이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편,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외의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

분도 나타났다. 그것은 국내의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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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제적 무력감이다. 국외의 선행연구는 보편적 복지제도나 대학의 부모

학생 지원정책을 통해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존재가 정부 혹은 대학 자체적으

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M ayer & T ikka , 2008; Springer et a l.,2009 ). 

이와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제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경험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학비면제와 생활비 지원을 받는 서구의 대학과는 달리 한

국의 대학원은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한다 (서정원, 

2015  ; 한국여성과학기술자총연합회, 2014 ; 한국연구재단, 2014). 이런 현

실에서 보육부담이 높은 엄마대학원생은 학비를 비롯한 학업비용과 생활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엄마대학원생의 경제적 무

력감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 고등교육에서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인구집단에 주목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런 면에서 

엄마대학원생의 생활세계는 워킹맘의 일 -가정 양립 경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워킹맘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육아 양립은 

아직까지 정부부처의 관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한국연구재단, 

2014). 이는 공부가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깊다. 대

학원생이 하는 공부는 경제적 성과물이 없으며, 오히려 오랜 경제적 투입

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공부를 유희로 인식하고, 엄마대학원생을 지적유희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존재로 묘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엄

마대학원생은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학업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고, 학업

경력의 단절, 그리고 학위과정의 지연 등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 연구인력, 여성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누수현

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는 이에 대한 예방책 논의가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M ason  &  Ekm an , 2007 ).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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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에 근거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여 제공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대학원생

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엄마대학원생

의 학업 - 육아 양립 경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엄마대학원

생이 출산을 통해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 여성전문인력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두 가지 역할

을 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에서는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

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있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정에서 학업과 육아를 양립해야하는 부모학생에 대한 정부와 각 고

등교육기관 장(長)의 지원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다음, 엄마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의 부모학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학업-육아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모델의 개발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르딕 국가는 보편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서 부모학생의 학업 - 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있었고, 미국은 개별 대학의 지

원을 더 강조하고 있다(M ayer & T ikka, 2008). 부모학생의 학업 - 육아 양립 

정책 수립에 있어 해외의 선례들을 파악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연구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대학원생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전

문연구자가 될 인적자원이며, 학문후속세대이고, 미래세대의 재생산을 담

지(擔持)한 집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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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menology of the Graduate Student 
Moms' Study-Childrearing Experiences in the 

Resear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Jeong-one Hannah Seo

Graduate student parents are a newly emerging population with the 
increase of higher education for females; the time period for a female 
to accumulate human capitals as the next generation of the academia 
overlaps with the time period for reproduction. Graduate student moms 
are in charge of both tasks as a graduate student and a mother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not equipped with the supportiv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to help keeping the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 tasks in the 
academia and home. Therefore, the mothers are under the circumstance 
of having a lack of understanding from the colleagues and their 
supervisors. And, they are having a difficulty handling different time 
schedules of daycare and the graduate school programs. Besides, student 
moms are marginalized on campus where maternity and gender 
performances are not considered.  Also, their existential distresses, the 
insecure feeling of not-belonging either group, are reported to have been  
caused by their financial helplessness, dual duties, and the isolation from  
the institution.

key words : graduate student others, study-child rearing, phenomenological 
study


